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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복지센터,
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

NAPCA, 영어 취약 노인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약 ‘한국어 서비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3월 31일 마감 

OC선거관리국,
보궐선거 앞두고 시스템 점검

2003년 미국을 포함해 한국 밖에서 태

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의 한인 2세로 국적 

이탈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월 31일까지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이하 총영사

관) 등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

야 한다. 이 기한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

지 않은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총영사관은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

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

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에는 

2003년생까지 해당한다.”고 알렸다.

총영사관은 또“그 이후에는 병역의무

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니,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재외국민께서는 

2021. 3. 31까지 신고를 마쳐 주시기를 당

부 드린다.”며“금년에는 2003년 생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03년12월에 출생한 경우 

미셸 박 스틸 전 오렌지카운티(OC) 2지

구 수퍼바이저의 연방하원의원 취임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오는 3월 9일열리는 가

운데 OC건거관리국이 16일 투표 시스템

을 점검했다.

OC유권자등록센터는 17일 보도자료

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테스트는 성

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출

2021년 3월31일에 18세가 되지는 않지만, 

2003년은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고 대

상이며 2021.4.1. 이후에는 국적 이탈 제

한된다는 것이다.

만약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

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

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

자는 35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되며 한

국에서의 영리 활동도 불가능하다.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국적이탈신

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에 접

수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

라 공관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와 더불어 

한시적으로 먼저 기한 내 온라인(http://

consul.mofa.go.kr)으로 국적 이탈 신청 

후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LA총영사관 홈페이

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

ko/index.do)-뉴스-공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후보는 카트리나 폴리 코스타메사 시

장과 재닛 래퍼포트 변호사(이상 민주당), 

존 무어라크 전 가주상원의원, 마이클 보 

파운틴밸리 시장, 케빈 멀둔 뉴포트비치 

시의원(이상 공화당) 등 5명이다.

OC선거관리국은 3월 6일부터 9일까

지 나흘간 총 13곳에서 투표 센터를 운

영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결선을 치르지 않고 최

다 득표자가 당선 확정된다.

부에나파크에 있는‘코리안 복지

센터’(소장 김광호, 7212 Orangeth 

-orpe Ave. # 8, Buena Park, CA 

90621)가 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 서

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일시는 2월 27일(토)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선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

조 수혜자이다. 또 18세 이상으로 일

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

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어가 취약한 노인들의 코로나 백

신 접종 예약을 돕는 한국어 서비스

가 실시된다. 

시애틀에 본 사무실은 둔 전국아

태계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17일 

“영어에 취약한 아시안 노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돕고 백신 관

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서

비스를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으로 제공한다.”면서“이중언어 직

원들이 더 많은 아태계 노인들이 코

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도

울 것”이라고 전했다.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

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

면 신청 가능), 최근 5년 동

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

년 6개월 이상(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영

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캘리포니

아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

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

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

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

후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와 관

련된 서류(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신청자는 세금 보고 관련 서류, 푸

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재

정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NAPCA의 한국어 전화 서비스는 

오전 8시 30분~오후 1시(월·수·금) 

사이에 제공된다. 

또, 백신과 관련한 한국어 정보 

역시 웹사이트(www.napca.org/res 

ource)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화면 

왼쪽 상단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NAPCA는 LA와 오렌지카

운티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미 

전역 500개 이상 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다.

▶ 한국어 문의: (800) 582-4259

▲ 사진=타운뉴스DB


